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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의 학교시설의 건축계획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학교시설의 계획단계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피난 및 대피 동선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 건축물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 평면 및
단면상의 조닝(Zoning)을 하고, 이에 따라 동선이 결정된다. 화재 또는 지진의 발생을 비롯한 재난의 발생 상황에서 
효율적인 피난동선의 유무는 학교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생사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은 물론이다. 인간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한 후, 최적화된 동선계획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피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및 설계의
발전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제어 : 피난, 대피, 피난동선, 학교시설, 인간행동

Abstract  This study chiefly aims to clarify optimize evacuation circu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architectural planning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al facilities. On the planning phase, the 
evacuation circulation of buildings are defined through the zoning of plans and sections based on the 
functions and purposes.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efficient evacuation circul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disasters such as fire and earthquake etc, and it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lives of 
people in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methods can be applied to architectural 
planning and architectural design through optimized circulation after th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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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전과 비교하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고 전교의 학급수도 적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학교
시설은 많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동안 교
육과정의 변화를 거쳐오면서 학교시설은 행정사무공간과 

교실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공간을 포함하
면서 배치 및 내부공간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목적강당, 도서관, 시청각실, 체육관 등의 시설을 학
교부지의 전면에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학교시설은 마스터플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내부공간에서도 교과교실과 특수교실의 설치는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이동 동선의 효율적인 설계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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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시설의 기능과 동선의 복잡화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에 대해서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공간
과 학생과 교직원 전용 공간의 효율적인 분리 및 시간대
별 동선 차단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학
교시설의 건축설계에서 재난의 발생이라는 상황에서 효
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동선을 건축 계획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인재(人
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피난·대피에 대하여 반영되는 
절차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기본적인 건축계획 요소의 반영에 머물러 왔다. 그 이후 
계획안의 1차적인 확정단계를 거쳐 소방분야의 협력업체
에서 진행하게 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재 시뮬레이션의 절차를 거치는 것
이 일반적인 순서였다.

하지만, 소방분야에서 행하는 시뮬레이션 이전단계인 
건축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을 정확히 분
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를 완료한다면, 시뮬
레이션과 소방분야 설계의 단계에서는 관련법규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소방분야의 설계를 진행하고, 건축계획단
계에서의 미흡한 문제를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하여 보완
할 뿐 근원적이고 능동적인 원인해결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발생 후의 소화를 고려하는 것에 
우선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적 차
원의 조치를 확실히 하였는지 상세하게 건축계획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법규의 피난 및 대피관련 

규정과 학교시설과 관련한 기준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의 
건축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난동선의 건축계획적인 
최적화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안전한 피난 및 대피
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은 단순 분류가 가능하
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학교시설의 건축계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으며, 피난동선의 최적화를 위하여 어떤 부분
이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 건축물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
이 건축계획적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 건립된 학교시설
의 건축계획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난 및 대피와 관련한 내용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시설
의 건축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피난동선의 최적화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연구의 방법
피난 및 대피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한다. 현재 학교시설과 관련한 지침에서 피난
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이후 현격하게 달라진 현재의 
학교시설의 배치 및 공간특성에 대한 파악도 피난동선의 
최적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학교시설은 기존의 학교시설
과 달리 도서관 또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형태로 제공하는 등 마스터플랜에서 차별적인 형태를 띠
며, 교실의 운영측면에서도 다수개의 교과별 특수학급의 
운영 등 많은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학교
시설의 층별 조닝(Zoning)과 마스터플랜은 어떤 방향으
로 진화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재난의 
발생 시 어떤 행동특성을 보이는지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피난계획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최근에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초등
학교의 학생·교직원 전용 교육영역과 주민개방영역의 반
영된 실제 조닝과 평면계획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피난동
선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관계법령은 
준수하지만, 학교시설의 특수성과 안전을 고려한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1)피난시의 인간행동특성의 파악, 2)화재 등 재
난발생시 인간의 인지특성과 피난로의 선택에 대한 특성 
등 건축설계에서의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3. 피난관련한 법규와 인간행동 분석

3.1 학교시설 설치기준 중 피난관련 항목
학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과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피난·대피에 대한 기준보다는 교사의 기



학교시설의 피난동선 최적화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179

Codes Contents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DBA)
Article 34

∙Installation of Direct Stairs
∙Distance of Direct Stairs Installation
∙Provision of Shelter Safety Zone Installation 
for Skyscraper and Quasi-skyscraper

Enforce-
ment 
Rule for 
Building 
Fire 
Protection
(ERBFP)
Article 8

∙Entrance of direct stairs shall be placed not to 
interfere escape

∙Each direct stair must be installed corridor 
connected to rooms

EDBA
Article 35

∙Provision of Fire Escape Stairs Installation
∙Provision of Special Fire Escape Stairs

ERBFP
Article 9

∙Width of entrance to the fire escape stairs 
must be wider than 0.9m and opened to the 
escape direction

EDBA
Article 36 ∙Provision of Outdoor Escape Stairs

EDBA
Article 37

∙Installation of Open Space between 
Underground Floor and Shelter Floor

EDBA
Article 38 ∙Installation of Exit from Auditorium, etc.

ERBFP
Article 10

∙Doors cannot be opened to inside direction
∙Exit must be installed more than two separate 
places

∙Width of each exit must be wider than 1.5m
∙Total width of exit for each auditorium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0.6m per 100㎡

EDBA
Article 39 ∙Installation of Exit to Outside of Buildings

ERBFP
Article 11

∙Walking distance from every corner of the 
room to exit toward outside of the building 
shall be shorter than the distance noted on 
Article 34 (1) of EDBA

∙Exits of facilities of cultural and assembly, 
religious, funeral or amusement shall not be 
opened to inside direction

∙Assembly hall, performance hall of above floor 
area 300㎡ must install sub entrance beside 
main entrance or more than two exits

∙Total width of exit toward outside of the 
building for sales facilitie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0.6m per 100㎡

EDBA 
Article 41

∙Installation of Passage Necessary for Escape 
and Firefighting within Sites

Table 1. Building codes relevant to evacuation route 준면적과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설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있을 뿐이다. 

건축계획 및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피난·대비와 
관련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 중 피난·
대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내
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한 탈출구, 즉 출구에 대한 내용
이며, 주된 내용은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
단)의 설치와 출구, 옥상광장의 설치, 계단 및 복도의 설
치기준 등이다. 이외에 내화구조, 구조물의 안전 등에 대
한 내용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넓게 생
각하면 피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대상
으로 하는 학교시설의 동선계획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논
외로 한다. 건축물의 출구와 관련된 규정의 정리된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3.2 피난과 관련한 규정의 문제점
Table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피난경로 및 출구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정량적인 기준의 서술에서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즉, 직통계단까지의 거리에 대한 기준은 있지
만, 재실인원의 수 등 피난인원의 총량에 대한 고려사항
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한 학급당 학
생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사무공간과 교실의 밀
집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계단실
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실내에서 지상층 또는 피난층으로 
재실자를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절
한 피난출구의 개수와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피난출구
의 이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동선계획에서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한 
피난·대피관련 출구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출구와 관련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최대 수용인원에 따라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
고 있으며 2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난
출구의 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피난경로와 출구 수는 수용인원과 층수에 
의해 결정되며, 건축물 용도에 다라 보행거리가 세분화되
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양방향 출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하
지만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 보행경
로의 중복구간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1].

반면에 국내의 피난을 위한 출입구에 대한 규정은 포
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상세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
지 않다. 다만 Table 1에 있는 것처럼 바닥면적 300㎡이
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관람석 출구에 대해서
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 또한 출구 간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난인원의 분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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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descriptions of evacuation rout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Countries Contents

United States

∙Number of evacuation routes ar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occupants of the spaces.

∙Distance between exits is calculated by the size 
and shape of the floor plan.

United 
Kingdom

∙Number of evacuation routes ar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occupants of the spaces.

∙Walking distance to the exit is specified based on 
the category of the building

Japan

∙If direct stairs toward escape floor or ground floor 
were installed at two separate places, length of 
respective evacuation route shall be duplicated 
not more than half of total length of escape 
route.

3.3 피난발생시의 인간의 기본행동
화재상황에서 3가지 지각상황(시각, 청각, 후각)에 따

라 11가지 인지영향요인에 중요도를 조사하였을 때, 가
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타인의 행동, 화재소음, 연기’
이다. 또한 화재를 시각적으로 지각한 상황에서는 나머지 
지각 요소들에 비해 전체 인지영향요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2].

피난은 화재로부터 발생되는 새로운 징후 및 정보와 
함께 행동단계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다.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화재 징후와 인지, 화재인지 후 
행동, 이동이라고 하는 3단계로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
다. 피난개시과정은 화재 징후와 인지, 화재 인지 후의 행
동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Fig. 1은 그러한 단계를 정리
한 내용이다[3].

Space Form

Floor Area

Building
Usage

Residential 
Density

Usage Range

Time of Fire 
Outbreak 

 Fire 
Protection 

Management

Detection Awareness Egress 
Start

Escape 
Action

Detection 
Method

Auto Fire 
Detection

Finder 
Situation

No. of Fire & 
Finder 

Location

Communica-
tion·

Notification 
Management 

System

Refugee 
Situation

Building Form

Refuge 
Guide 

System

Refuge 
Guide 

Measure

Refugee 
Situation

Fig. 1. The flow of fire outbreak to beginning egress

영국 내 화재사례 분석을 통해 British Standards에
서는 재실자 유형 및 화재징후별로 화재징후를 최초로 
인지할 때부터 피난을 개시하기까지 경과시설을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4].

Table 3. Time to Start Egress for Each Type of 
Occupation and Fire Signs: BS DD 240

Occupation Type

Elapsed Time from Fire Cognition to 
Evacuation Start (min.)

Informed 
by Others

Voice 
Warning

Alarm 
Bell or 
Siren

Office, Factory etc. 
(occupants are not sleeping 
and familiar with the interior 

spaces)

< 1 3 > 4

Sales Facilities, Assembly 
Facilities etc (occupants are 
not sleeping and not familiar 

with the interior spaces)

< 2 3 > 6

위의 Table 3을 기준으로 최근의 학교시설을 고려해 
본다면, 2개의 피난유형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의 학생과 교원은 학교의 공간에 익
숙한 반면, 개방시설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
로 학교의 시설내부에 익숙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두고 피난개시 시간
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열기나 불
꽃을 본 경우에 가장 빠르고 연기나 타는 냄새를 느낀 사
람은 비교적 느린 결과를 보여준다. 

화재 징후의 인지를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재 
발생지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재실자는 화재 징후를 
인지한 후 그것을 화재라고 인지하기까지 경과시간은 길
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다른 층에 
있는 등 공간적으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
한 통보, 소음, 사이렌 등 2차적 징후에 의해 화재를 인지
하게 되며, 그 시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3].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학교시설에서는, 대학 캠퍼스내
의 일부 고층의 건축물에서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본 연
구에서의 중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의 건축물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복합건축물 또는 사무소 건축물에서 나
타나는 층별로 이격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학교 
건축물에서는 긴 복도로 인해서 동일한 층의 거리상의 
이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학교 건축물에서는 열기나 불꽃
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난을 개시하는 소음과 경보 사이
렌이 발생하게 되면서 화재의 발생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 시차가 다층의 건축물에 비하여 단축되게 된다. 

화재시 인간행동 패턴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데, 
Bickman은 다음의 9가지를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화재는 드물게 발생한다.
·화재는 예측이 어렵다.
·화재는 위험하며 행동이 비합리적이며 비체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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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어려움: 사회과학자는 소방, 경찰당국과 효
과적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화재현상의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화재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화재기록은 인간행동의 연구에 부적합하다.
·화재발생의 환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화재시의 
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화재 시 인간행동의 패

턴 중에서 현재의 학교시설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고려하
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사람들은 친숙한 피난경로를 선
택하게 되는 경향이다[5].

인간은 피난 시에 항상 이용하던 친숙한 경로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재 건물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더 좋고 안전한 피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피난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
축물을 더 안전한 피난로에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
난에 더 불리한 출입구를 통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에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행동특성은 미국방화협회(NFPA)의 
인명안전규정에서 “비상피난훈련이 정기적으로 실행되
지 않는다면 피난경로로 고려될 수 없다.”라는 요구규정
의 근거가 되고 있다[6].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시설의 피난동선계획은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시설의 사용빈도와 
사용특성상 정기적인 대피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비상구”라고 점등된 탈출구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피난에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
한 일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최단거리로 접근
(access) 가능한 출입구에 익숙한 방문자는 화재 등의 재
난의 발생 시 익숙한 출입구로 탈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4. 학교건축물의 분석

4.1 최근 학교시설 계획의 경향과 피난동선
2000년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학교시설은 대

부분 특별교실을 교사동 중심에 배치하고 일반교실을 배
치하였다. 이는 학급간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학습영역과 개방영역을 분리하여 
학생 동선과 지역주민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분리하였다. 

2000년대 중, 후반으로 갈수록 내부공간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교사동 중앙공간이 2개 층 혹은 3개 층
에 걸쳐 오픈되고 천창 등을 통한 자연채광 유입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실과 복도로만 이루어진 
단순성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실환경 조
성 및 교과교실 운영에 따른 내부 이동 동선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7]. 하지만 이렇게 3개 층이 오픈
된 공간은 화재 등의 발생 시 현재의 소방관계법령에 의
하여 방화셔터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 된다. 화재의 
발생 시 천장에서 방화셔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공간
이 차단되면서 화재의 확산을 막는 시스템으로서의 효용
성은 신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화재의 
발생이라는 비상시에, 방화셔터의 작동은  학생들로 하여
금 교사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곤란
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므로 방화구획을 설정할 때 고려
가 필요하다. 

4.2 학교시설의 조닝과 피난동선
사회적인 요구와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과 2012년 교
육과학부에서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확대 기본계획’은 
교육시설의 내·외부 공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
한 변화는 건축계획 교과서에서 접하던 학교시설의 
proto-type을 알파벳의 약자 ‘H’, ‘F’ 또는 한글의 ‘ㄱ’,
‘ㄷ’자 형태로 단순화 시켜서 배치형태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학교시설의 배치 뿐 만 아니
라 내·외부 공간의 연계, 시간대별로 지역주민에게 개방
되는 영역의 적극적인 반영 등 많은 공간적 변화를 발생
하게 하였다. 학교시설은 대지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교
과진행방식에 따라 기능과 배치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
다. 초·중·고등학교는 교과진행 방식에 따라 기능과 배치
가 상이하지만 피난·대피 측면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선
도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피난
에서 취약하다고 예상된다. Fig. 2는 초등학교의 배치형
태를 기능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Fig. 2. Function Diagram of Contemporary Elementary 
Schoo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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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시설(다목적 
강당, 컴퓨터실, 도서관)의 학생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이
용을 위한 요일별, 시간대별 동선 연결 및 차단에 의해서 
피난동선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획단
계에서 예측과 상이한 피난동선은 재난의 발생시 대형사
고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등장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합형태
의 마스터플랜, 초등학교내의 돌봄교실의 수용 등은 시간
대별 동선계획이 학교시설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Fig. 3. Floor Plans of Incheon K Elementary School

Fig. 3은 2019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1층(상)과 2층
(하)의 평면도이며, 초등학교시설에서 학교부지 전면에 
배치된 지역주민 대한 개방시설과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체육관, 도서관, 커뮤니티 
홀과 학교의 행정시설, 교실 등이 별동으로 계획하지 않
고 하나로 연결하면서, 지역주민개방 영역의 1층에 식당
과 실과실습실 또한 지역주민의 이용을 고려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 돌봄교실 등이 하나의 건물에서 별도의 영
역에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대별 동선의 원활한 
계획과 조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층의 1학년과 2학년 일반교실의 양측에 위치하도록 
배치한 계단실의 위치는 건축계획상 양방향으로의 피난
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접한 교무실의 교사의 선
도로 원활한 피난의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체육관, 커뮤니티 홀, 도서관의 이용이 동시에 이루
어진다면 피난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학교시설은 proto type에 의한 설계가 아닌, 지
역적 특색을 반영한 주민개방시설과 지원시설이 계획에 
반영되며, 피난동선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관계법
령을 상회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결론

현행 관련법규, 학교의 배치경향, 피난 시 인간행동 등
을 분석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건축계획단계에서 합리적
인 피난 및 대피 동선의 수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출구에 관련한 법규의 기준에는 재실자
의 수 등 피난용량에 따른 피난출구의 수와 유효폭에 대
한 정량적인 기준 및 분산배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
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준수한 건축계획에서도 재난의 발
생 시 피난인원의 집중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
다.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이러한 법규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출구 및 계단과 관련하여 영·미·일의 기준과 같이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법령의 제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미
리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피난인원의 분산을 위한 출구와 관
련한 세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의 수립이 시급하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진 등 재난의 발생 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탈
출구를 찾아서 안전한 대피를 하는 것이 힘들므로, 건축계획
의 단계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노출된 
장소에 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중심의 피난거
리 규정 및 계단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초등학교
의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시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시설의 경우, 대표적인 
시설로 다목적 강당, 도서관, 시청각실, 식당 등의 시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많을 경우, 방화
구획의 설치로 인하여 방화셔터의 설치가 수반될 경우 
방화셔터에 설치된 문이 초등학생의 개폐력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올바른 동선에 의하여 피난을 시도하였다
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고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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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방화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
하는 방향으로 설비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득이하게 방화
셔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개폐력으로 
개방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계획에서 반영한 비상구에 대한 ‘친숙화’ 훈
련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재난의 발생이라는 비상상
황에서는 비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익숙하지 않은 빠른 
탈출구의 존재를 알고 있어도 느리더라도 익숙한 탈출구
를 선택하여 피난하게 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등·하교 및 교과목을 위한 이동에서 평상시에 이
동하지 않는 비상구에 대해서는 비상시를 대비한 친숙해
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은 훈련여부에 따라서 단축되므
로, 최소 월 1회 이상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하여 비상 탈
출구의 위치 및 사용에 대하여 친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도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피난은 특성상 동선상 한 부분에
서 막힘 현상이 발생한다면 계속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층의 창문은 재난의 발생 시 대피통로로 사
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의 
신장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외부에서의 창
틀의 높이 또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
치하는 것이 피난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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